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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ou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 had a purpose of economic self-reliance on a 

developing country. However, the assistance has broadened its meaning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the end, the meaning of poverty has become multi-dimensional and this has led to improving the 

human rights of people living in the developing country. As well the character of ODA in South Korea 

has changed with time. In the 80’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was founded 

and has focused on economic assistance. And by establishing World Friend Korea (WFK) in the 2000s, 

South Korea has proceeded with educational program by establishing schools in developing countries. 

Laos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has benefited from educational program assistanc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has proceeded accordingly: 1. job training 

program, 2. establishment of schools program and 3.textbook assistance program. From 2002 to 2008, 

the purpose of the job training program was to improve the social ability of Lao people. And in 2004 

KOICA completed building a vocational training center. After this, from 2007 to 2008 KOICA began 

to aid training equipment, invitation of trainee, dispatch professionals and renovation of vocational 

training center. Another educational program done in Laos was to provide textbooks to the secondary 

school with its purpose of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secondary education. All of this textbook 

program was in cooperation of both KOICA Laos Office and Executive Office located in Laos. 

 With this effort, however, the language barrier was too high. When the professionals were 

dispatched, only basic conversation was possible. Also, during the explanation of educational program, 

interpretation from Korean to Lao took place, which took too much time. After the training program 

ended, its survey showed the result of getting high score in expertise of the trainers but their speaking 

ability got a low score relatively. Furthermore, even though the demand of the Lao people was reflected, 

the assistance ratio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was lower. To add on, for Laos to develop 

incrementally the maintenance procedure would be necessary. In other words, as South Korea being a 

donor, we should not letting go of hands with Laos but be together with Laos. 

 Finally, ODA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higher education can be achieved. Laos is 

currently dominated by basic education assistance and vocational education to maintain livelihoods.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government-sponsored scholarship system for Laos professors that provides higher education in Korea 

should be implemented. By performing this, higher education in the country of Laos should be activated 

and knowledge delivery should be made circular. 

  



라오스로 알아보는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 

 이전의 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이 온전히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것

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원조는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그 의의를 확장시켰고 이에 기반 하여 다차원적인 빈곤의 정의가 생성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원조에 치우쳐져 있던 ODA사업이 다양한 영역에 확대 되었고 개발도상국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ODA사업의 성격이 시간

이 흐름에 따라 판이하게 바뀌었다. 80년대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창설하여 경

제적 원조에 초점을 두었다면 2000년대에는 World Friend Korea(WFK)를 창설하여 학

교를 건립하고 교육사업을 진행시켰다. 그 중 하나가 라오스에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심층적인 빈곤을 해결하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KOICA는 직업훈련원 사업, 초중고 건립사업, 중등학교 교과서 보급 사업을 진행

하였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었던 직업훈련원 사업은 라오스 국민의 사회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4년 직업훈련원을 완공하였으며 기술기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이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KOICA는 후속사업으로 훈련

장비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보수를 실시하였다. 또 다른 대표적

인 라오스 교육 분야 개발협력사업인 중등학교 교과서 보급 사업은 교육여건 개선 및 중

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모든 KOICA의 라오스 중등학교 교

과서 보급 사업은 KOICA 라오스 사무소와 라오스 실행기관이 협력해서 이뤄 낸 사업이

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다. 전문가 파견 당

시에도 기본적인 회화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라오어로 통역 당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연수 후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주었다. 아무리 라오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 해도 원조 자체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조를 받는 비율이 적다는 것이 발견 되었다. 추가적으로 라오스의 교육이 

현재 실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발전하려면 유지와 보수가 필수적일 것이다. 

즉, 원조를 한 이후 개도국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함께해 줄 수 있는 공여

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ODA사업을 개발시켜야 

한다. 라오스는 현재 기초적인 교육원조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교육이 주를 이루

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라오스 교수 

교수들을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정부초청 장학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라오스 국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등교육이 활발해지고 순환적인 지식전달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한다.  

 


